
「열린미래」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채정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

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개원 이후 정기적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로서 그 소임을 다해 오고 있습

니다.「열린미래」발간은 이러한 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정당화

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린정책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제는 정당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극화 대책과 같이 당장 시급한 일들도 많고, 저출

산과 고령화, 연금과 에너지 문제 등 미래를 내다보며 챙겨야 할 과제가 한두 가

지가 아닙니다.

연구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

책을 구체화하고, 또 일관성 있게 제시할 때 국민의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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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랜 친구인 한국이 보내는 우정의 선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훈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

의 젊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꿈과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 필리핀 경제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필리핀 방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각별히 환대해 주

신 아로요 대통령 각하와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한∙필리핀 IT훈련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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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특별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쉽습

니다. 대신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미리 보고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부

터 인권문제까지 참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논의한 내용

은 꼭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늘 고맙고 대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에서도 세

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

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건강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 가는 힘

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못해낼 일이 없을 것입

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난관

2005 청소년특별회의축하메시지 561

열린우리당은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한 결단 위에 세워졌고, 변화를 통해 선진적인 정당문화를 만들어 가

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아가는 만큼 고민과 진통이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지키

고 열심히 참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열린미래」의 창간을 축하하며, 열린정책연구원의 큰 발전을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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